
북한 핵개발 공방의 실체와 진실

2002년 11월 15일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석광훈

허위정보에 혼란스러워 하고있는 한국의 언론들

지난 10월 17일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개발 시인 파문은 2주

내내 한국의 언론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언론의 보도들은 진보, 보수

를 떠나 사실확인도 못한 채 미국정부 또는 뉴욕타임즈와 같은 몇몇 미국

언론사의 발언이나 기사들을 통째로 베껴서 보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또

도대체 소식통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레이저기법으로 우라늄을 농축한

것 같더라(한겨레 10월 21일) , 스테인레스가 발견되었으니 이는 분명한 우

라늄 농축의 근거라고 말했다(중앙일보 10월 23일) 등 어처구니없는 기사들

을 버젓이 게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애초에 북한핵개발 시인 론을 들고

나온 부시행정부로부터 특별한 증거나 당사자인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입장

이 나오지 않자, 나중에는 농축우라늄문제보다는 1994년 제네바합의 이전에

추출했을지 모르는 플루토늄으로 제조한 핵폭탄이 있을 것이다 로 선회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이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국이나 미국의 언론은 고립된 체제의 블랙

박스와도 같은 북한을 대상으로 이러저러한 의혹들을 남발해대었던데 비해,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인 미국 행정부가 증거로 제시한 것이 도대체 무엇

인가는 그다지 밝혀내지 못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증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 근거

로 제시하는 것은 켈리특사가 강석주 부수석이 그렇게 발언했다 는 말과

정보수준을 밝히지 않은 원심분리기 제작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이

전부이다. 지금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난 9월 이라크를 상대

로 똑같이 제기한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무기개발의혹 폭로전을 살펴보는 것

이 효과적일 것 같다.

- 1 -



미국의 9월 이라크 핵개발의혹 폭로전과 실상

사실 불과 한 달 전 부시 행정부

는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결국 IAEA를

포함하여 국제전문가들로부터 사

실이 아니라는 반박을 받아 망신

을 당한 일이 있다.

그림 1. 가스원심분리기의 설계도

지난 9월 8일 부시행정부는 미국

의 보수언론중 하나인 뉴욕타임

즈에 이라크가 우라늄농축을 목

적으로 가스 원심분리기를 제작

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 원심분

리기의 외장재(outer casing)용인

알루미늄 배관들을 구입하려 했

다는 기사를 흘렸다. 같은 날 부

시행정부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

가안보보좌관과 체니 부통령은

각각 CNN과 NBC에 출연하여

이 알루미늄 배관들은 정말로 오직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인 원심분리기에만

적합한 설비들 이라고 인터뷰했다. 이어서 9월 12일에 배포한 사기극과 반

항의 10년 (A Decade of Deception and Def iance) 이라는 제목의 백악관 백서

는 이라크는 핵무기개발을 위한 수순에 이미 발을 딛었으며, 핵폭탄을 제조

하기 위한 설비들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를 떠돌고 있다 고 밝혔다.

미국 민간전문가들 그것도 증거라고 제시한 거냐?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관련 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도저히 증거의 가치가 없다는 비난을 하였다. 미국의 권위있는 핵과학자 집

단인 핵과학교육재단(EFNS)은 격월지인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11/ 12

월호에서 그것도 증거라고 부르느냐(You Call It Evidence)? 라는 특별기사

를 통해 부시행정부의 이 같이 무분별한 폭로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였

그림 1 미국이 대이라크 폭로전에 제기한 증거는

른 쪽 그림의 회전축 외장재, 대북 폭로전에서 제기

증거는 원심분리기 상부의 베어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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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는 핵무기용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나 산업용으

로도 사용되는 흔한 설비로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반박을 받았다. 특히 가

스원심분리기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발견했다는 알루미늄 튜브는 기

껏해야 다단계로켓장치(MRLS) 같은 재래식 로켓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다.

표 1. 이라크 핵개발 폭로전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확보했다는 증거

출처 : David Albright, ISIS, Oct . 8, 2002

그림 2 가스 원심분리기의 주요부품들

부시행정부는 이 같은 공세에 밀리자 이번에는 IAEA가 이라크의 핵무기개

발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우라늄농축 관련 국

제전문지인 Nuclear Fuel(9월27일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미국 국무성은

당시 미국 외교관들이 외국 정부나 언론을 만날 때 사용하는 이른바

Talking Points 로 불리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IAEA가 이라크의 핵무기개

미국이 제기하는 핵무기개발관련 의혹

1. 고강도 알루미늄 배관 가스원심분리 회전축 외장재
2. 7000시리즈 알루미늄 합금 원심분리기 회전자 외장재 재료
3. IAEA 인공위성사진 불분명

그림 2 지난 1990년대초 IAEA에 의해 폐기된 이라크의 원

심분리기 주요부품들, 왼쪽이 원심분리기 외장재들이며, 오

른쪽은 탄소섬유 회전자들이다

출처: Albright, D ., In stitu te for Scien ce an d Intern ation al
Secu rity;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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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재개를 입증하는 위성사진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IAEA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IAEA가 보유하고 있는 위성사진은 오

직 상업용으로서 핵무기개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진은 전혀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민

간전문가들은 미행정부 고위직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CIA내부에서조차 이라

크 핵개발 의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으나 백악관이 이들에

게 함구령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했다고 제기하였다.

북한 핵개발 폭로전에 똑같이 적용된 작전

아직 한국, 미국 어느 언론에도 제대로 공개된바 없지만, 핵기술관련 국제

전문잡지인 Nucleonics Week의 지난 10월 24일자 분석기사를 보면 실제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다. Nucleonics Week의

보도는 미국 정보기관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주요내용은 북한은 자기(磁

氣) 상부베어링 집합체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코발트 파우더와 6000

시리즈의 알루미늄 합금을 입수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개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찰위성에 의해 촬영된 영상자료로 그 증거로 보유하

고 있다고 한다.

표 2. 북핵개발 폭로전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확보했다는 증거

출처 : Nucleonics Week, Oct . 24, 2002

표 2는 미국 행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정보와 의혹이 정리되

어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는 한달전 부시행정부가 이라크를 상대로 제기

한 폭로전과 매우 흡사한 논리를 갖고 있다.

우선 코발트 파우더의 경우, 미국 정보기관의 논리는 고순도 코발트 파우더

를 입수하려던 것 같으며 이는 원심분리기 상부베어링에 사용될 수 있다 는

식이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이 과연 북한이 정말로 이를 수입하려 했는지

에 대한 증거가 없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직접 가스원심분리기 베어링용이라

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 제기하는 핵무기개발관련 의혹

1. 고순도 코발트 파우더 가스원심분리기의 베어링 부품용
2. 6000시리즈 알루미늄 합금 원심분리기 회전자 재료용
3. 건설공사 포착 위성사진 90년대말 원심분리기 제조공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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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강도 알루미늄의 경우, 논리는 알루미늄 6000시리즈 합금을 대규모

입수하려 했으며, 이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부품으로 사용될 가

능성이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알루미늄 6000은 산업용이나 재래식 무기로

도 사용될 수 있는 다목적적인 물질로 원심분리기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물질이며, 실제로 원심분리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물질은 아

니다. 알루미늄 6000계열 합금은 알루미늄-망간-규소 합금으로 내식성과 강도

가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차 로켓같은 재래식 무기나 건축재, 차량용

재, 선박용재, 자전거 등 일반 산업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

를 북한 핵무기개발의혹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위성사진의 경우, 이번 경우가 처음은 아니며 지난 1999년 미국 공화

당에 의해 똑같은 종류의 북한 농축우라늄 핵개발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도

증거자료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제출된 위성사진은 핵무기 개발의

혹을 제기하기에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정치

적 선동이라는 미국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990년대말을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 있는 Nucleonics Week의 분석내용을 볼때, 이번에도 미국 정보기관이

갖고 있다는 위성사진은 이 때 제출된 위성사진과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David Albright 전 IAEA 사찰단요원 등 세계의 민간전문가들은 북한

이 기폭장치개발 프로그램을 볼 때 플루토늄에서 농축우라늄 폭탄개발로 전

환했다는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폭장치들은

어떤 종류의 핵폭탄이던 초임계 질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난 1994

년 미국과 제네바협의를 하기 전, 북한은 흑연 원자로를 통해 플루토늄 핵폭

탄을 개발하고 있던 것으로 의혹을 받았다. 서구의 핵전문가들은 우라늄 농

축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국가들이 정확한 방식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10~1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이며, 지금까지의 정보들은 북한이 이 쪽 방향으로

진전시킨 것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은 이 같이 초보적인 수준의 정보만으로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다

고 폭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 Washington Post지는 이에 대해

북일, 남북 등 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간의 급속한 관계개선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에 핵개발의혹을 던진 뒤, 북한이 부정하면 이를 근거로 북한이

거짓말하고 있으니 지금까지의 관계개선은 유보하라 는 식의 동북아외교를

펼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 즉 적당한 수준에서 북미간의 핵개발의혹 공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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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켜 한국과 일본 등의 외교력 강화에 견제를 가하고, 대이라크 전쟁에 집

중하려 했던 것이 미국의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또는 그럴 수 있다)고 한 발언은 미국이 실제로 예측

하지 못했던 내용이며, 미국을 오히려 난처하게 만든 상황이다.

국제 핵확산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존 플루토늄에서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

기폭장치를 개발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단언한

다. 설사 미국의 폭로전을 백번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번 폭로전에

서 북한은 사실상 진전가능성이 없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오히려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어느 국내 우익 북한

전문가가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은 현재 잠재적 핵무기개발능력이 별로 없는

북한에게 협상지렛대만 한껏 키워준 꼴이 되었다.

- 6 -


